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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 및 전환의 시기로 청소년기

에 못지 않은 심리적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고(1),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2). 이 시기

는 동성 및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

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3). 하지만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에서 보호해주

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4). 청년기, 초기 성인기는 사회적으

로나 심리,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시기로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집단 내 사회

적 관계가 한 개인에게 심리,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사회적 공격성의 한 형태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격행동보다 더 심각한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5), 국내에서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간 또래간의 따돌림, 괴롭힘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집단 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학교 가기를 꺼려하거나 (7),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8, 

9), 우울, 불안 및 외로움 (10)등의 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령기 집단 따

돌림의 피해 경험은 성인기에까지 고독,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곤 한다 (11). 

대학생들의 자살과 우울의 위험요인으로도 생활스트레스가 지적되었는데 이중에는 

가족, 친구관계를 포함한 관계상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12, 13), 대학생에서 교우관계

가 원만할수록 개인적인 성취감이 높고 삶의 질이 긍정적이었으며, 집단 내 따돌림을 

받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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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교내 집단 따돌림을 당한 대학생의 살인, 자살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자살 문제

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내 집단 따돌림, 괴롭힘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들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내의 집

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더 많았고 (15), 아동의 신체․외모 스트레

스 및 우울․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가 유

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아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거나 부모 감독 수

준이 낮을 경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피해와 그 관련 요인들

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 관련 연

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내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고,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 비만, 음주, 흡연, 신체만족도, 불면, 우울감, 

자살사고 등 건강관련 및 임상적 요인과 이러한 피해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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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에 위치한 2 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전 동의서를 통하여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서면 동의하고 

설문지를 작성해준 967 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결과를 검토하여 충실히 응답한 총 941 명(97%)의 자료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제주대학병원 임상연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rad)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2. 연구 방법 

자가보고식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당신은 

지난 1 년간 교내 집단 괴롭힘(따돌림, 무시, 조롱, 놀림, 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를 질문하였다.  

그 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 수준이 포함되었다.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비만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 식사습관에 대해 조사하였고, 자신의 신체만족도에 대해 ‘만족’, ‘보통’, ‘불만’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불면 여부, 우울증상, 자살사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고한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를 

계산하고, 과체중(overweight), 비만은 BMI 수준이 같은 성별, 연령에서 85 백분위 수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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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과 관련하여 “최근 1 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1 년 동안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를 

질문하였고, 우울증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울척도로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를 사용하였다. BDI 는 총 21 개의 자가보고식 검사 

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0 점에서 63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18). 16 점을 절단점으로 사용하여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 

 

3. 통계 분석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요인 및 임상 변인에 따른 두 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변수의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 혹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알기 위하여 교내 

집단 따돌림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중심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이하 SPSS) 12.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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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총 941 명 중 남학생은 50.9%(n=479), 여학생은 49.1%(n=462) 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 ± 1.7 세였다. 그 중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은 총 

82 명(8.7%)이며, 남학생 43.9%(n=36), 여학생 56.1%(n=46)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02),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1).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이 대조군에 비해 음주문제(p=0.003), 비만도(p=0.009)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신체만족도(p<0.001)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31.7% vs 13.2%, p<0.001), 자살사고 및 행동의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4% vs 16.1%, p<0.001) (표 3).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내 집단 따돌림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중심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odds ratio(이하 OR)=2.00; 

95% confidence interval(이하 CI), 1.10-3.64], 비만(OR=2.20; 95% CI, 1.13-4.29), 

신체불만족도(OR=3.92; 95% CI, 2.36-6.50), 우울 증상(OR=2.42; 95% CI,1.53-

3.85)이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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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 결과에서 제주 지역 대학에서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은 

8.7% 였다.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Olweus 의 집단 따돌림 연구에서는 10.6% 의 피해경험이 

보고되었고(20), Stephson 과 Smith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 집단

의 따돌림 피해경험이 약 23%로 추정된다고 하였다(21).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1~2번의 또래 괴롭힘 피해가 30%, 거의 

매일 괴롭힘 피해가 5.2%로 발생빈도가 국외 연구들에 비해 빈도수가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 보고의 수는 줄어들었다(2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국내 연구에

서는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빈도가 초등학생 20.4%, 중학생 19.7%, 고등학생 17.0% 

였다 (23). 본 연구에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8.7%로 이전의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긴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내 집단 따돌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대학생들의 교내 집단 따돌림의 발생빈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외

국의 연구 또한 소수이긴 하나, Chapell et al. 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

돌림, 괴롭힘의 피해경험이 21-25% 로 보고되었고(31,32), Finn 의 연구에서는 10-15% 

의 대학생들이 사이버왕따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33). 본 연구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빈도는 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서도 그 빈도수가 낮은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 및 피해자들의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실이 누락되었을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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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중 남학생은 43.9%, 여학생은 56.1% 로 성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 연구(24)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02), 사회경제적 수준도 유의미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2배 가량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의 환경이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부

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평생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원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기도 한다 (16). 즉, 부모는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전에 또는 

조기에 알아차리고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25, 26), 부모의 부재나 불안

정한 가정환경은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을 어렵게 하여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

거나 그러한 피해가 지속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건강관련 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비만은 약 2배, 

신체 불만족도는 약 4배 가량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

신에 대한 신체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단일요인으로는 교내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의 유발요인은 신체 ･외모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 요인 중 신체 ･외모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신체나  

외모적인 취약성은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외모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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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감은 자신감 없는 태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들에게 공격의 표적으로 인식

될 수 있겠다.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피해아들 중에는 자신이 또래들로부터 괴롭힘

을 당하는 것을 신체적 취약함에서 귀인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27), 중학교 1학년 

남, 여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피해에 미치는 신체적 능력 및 외모의 영향력을 밝힌 배아

영과 이숙(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에서 자신의 외모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직접

적,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러한 결과들은 신

체 또는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체 ･외모의 부정적 지각이 집

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피해로까지 연결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신체 및 외

모의 특성이 교우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반대로 주

변으로부터의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피해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외적 자기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내 집단 따돌

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문제(p=0.003)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도 특히 교내 집단 따돌림은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

로 나타났고 (29),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 

사용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보고되었으며 (30-32), 성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따돌

림이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알코올 사용 문제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나(33-35) 이

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31.7% vs 13.2%, p<0.001), 자살사고 및 행동의 비율도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4% vs 16.1%, p<0.00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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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약 2.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아들이 보이는 우울․불안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신호가 

되므로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1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을 받

는 경우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적 특성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고 이러한 자기비난 

귀인양식으로 인해 이후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36, 37). 

초등학생 (38, 39), 초ㆍ중학생 (8), 중학생 (40), 중ㆍ고등학생 (41)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우

울수준이 높고, 집단 괴롭힘 피해집단은 가해집단이나 일반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고,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은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외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집단 따돌림 피해청소년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2, 43). 또한 이로 인해 유발된 우울증상은 오랜 기

간 지속되며 (44), 만성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 지속적인 우울증상과 자살시도가 예견되

기도 한다 (20). 

친구의 지지를 자살과 우울의 보호요인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친구의 지지를 통해 

우울이 예방될 수 있고 (4), Kerr 등(2006)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45), 최규련(2010)의 연구에서도 친구의 지지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6). 긍정적 교우 관계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과 절망감을 

극복하게 해주므로 (47) 자살과 우울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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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기는 중, 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왕따 현상 등의 학교폭력이 덜 심각하지만, 

‘따돌림’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함께 시간표를 짜고 옆에 앉을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함께 밥 먹을 친구나 선배조차 없는 경우, 시험을 앞두고 함께 공부할 친구를 만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학생 왕따’ 현상의 징후가 되며 심각해지면 중고등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살까지 경험하게 된다 (4). 대학이라는 큰 캠퍼스에서 나 혼자 뿐 이라는 

느낌과 학교에 가는 것이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면, 대학생들도 설 곳을 

잃게 되며, 우울과 자살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비롯한 ‘왕따’ 친구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특정 지역(제주시)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한,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있어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부재, 음주, 비만, 신체만족도, 우울감, 자살행동 등 다양한 요인이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일 시점에서 시행한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괴롭힘 

피해 경험의 구체적 실태 및 중증도(횟수, 형태 등)를 포함한 면담, 제3자의 보고 등과 

같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및 정보가 조사 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진다면 대학생에서의 교내 집단 따

돌림 피해 경험의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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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은 총 82명(8.7%)로 조사되었다. 교내 집

단 따돌림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비만, 신체 불만족도, 우울증상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교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교내 집단 따돌림의 관련 인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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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Yes (n= 82) No (n=859) p 

Sex   0.184 

   Male 36 (43.9%) 443 (51.6%)  

   Female 46 (56.1%) 416 (48.4%)  

Parent marital status 
 

 0.002* 

   Married 63 (76.8%) 758 (88.6%)  

   Divorced/separated/widowed 19 (23.2%) 98 (11.4%)  

Paternal education   0.684 

> 12 y 42 (54.5%) 430 (52.1%)  

   ≤ 12 y 35 (45.5%) 395 (47.9%)  

Maternal education   0.734 

> 12 y 22 (27.8%) 246 (29.7%)  

   ≤ 12 y 57 (72.2%) 583 (70.3%)  

Social economic status   0.001* 

   High 14 (17.1%) 145 (17.0%)  

   Middle 47 (57.3%) 609 (71.2%)  

Low 21 (25.6%) 101 (11.8%)  

School records   0.557 

Above average 19 (23.2%) 166 (19.4%)  

Average 40 (48.8%) 469 (54.7%)  

Below average 23 (28.0%) 222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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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Health related condition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Yes (n= 82) No (n=859) p 

Overweight or obese 17 (20.7%) 94 (10.9%) 0.009* 

Sleep disturbance 16 (19.5%) 117 (13.7%) 0.146 

Problematic alcohol use 21 (25.6%) 116 (13.5%) 0.003* 

Current smoking 12 (14.67%) 190 (22.1%) 0.115 

Body dissatisfaction 55 (67.1%) 314 (36.6%) <0.001* 

Disturbed eating behaviors 11 (13.4%) 66 (7.7%)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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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clinical related condition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presence of depression was defined as scores of 16 or more on the BDI.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Yes (n= 82) No (n=859) p 

Lifetime suicidal behaviors   <0.001* 

  Yes 29 (35.4%) 138 (16.1%)  

  No 53 (64.6%) 721 (83.9%)  

Depression   <0.001* 

  Yes 26 (31.7%) 113 (13.2%)  

  No 56 (68.3%) 746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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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 The odds ratio (OR) was calculat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djusted for sex and age, †statistical significance. 

CI: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Controls  vs  Subjects with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OR (95% Cl)* p 

Low socioeconomic status 2.00 (1.10-3.64) 0.003† 

Parent marital disruption 1.68 (0.91-3.12) 0.098 

Overweight or obese 2.20 (1.13-4.29) 0.020† 

Body dissatisfaction 3.92 (2.36-6.50) <0.001† 

Problematic alcohol use 1.27 (0.67-2.42) 0.462 

Depression 2.42 (1.53-3.8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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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Sang-Hee Kim, MD1, Moon-Doo Kim, MD, PhD1 

1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941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in Jeju area. According to 

existence of bullying experience in college by student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group and non-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group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various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depression(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health 

related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 A total of 82 (8.7%) college students reported bullying experience in college 

by students. The associated factors of bullying in college were low social economic 

state(OR=2.00; 95% CI, 1.10-3.64), overweight (OR=2.20; 95% CI, 1.13-4.29), body 

dissatisfaction(OR=3.92; 95% CI, 2.36-6.50), depression (OR=2.42; 95% CI, 1.53-

3.85). 

Conclusions : These result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es and 

specified intervention to prevent bullying in college b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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